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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黃帝內經』中 「陰陽應象大論」 與「五運行大論」所言及的“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醒 醒生llf”, 是說明

關於llf發生的文章.

llf藏血是딴之發生學特性中屬醒生Jlf, 흉n從欲食所供應的陰形物質轉化鳥陽氣的生理現象, llf的Af=藏血

波功能可視鳥水뤘之氣的醒味的作用. 

府的發生論說明天地之調合作用是A類的生成根本因素. 說明在天之六氣和地之五行中介入五味, §%可

生成A類. 從而再次可以確認關子A類發生之“天地合氣命日A”的含意.

R꾸的發生原理說明jJlf是通過無極, 太極, 陰陽及所生成的六氣和五行相組合而生없的, 這-點確認T此

寫陽化氣,陰成形的過程,是說明宇숨萬物和A類生成的根本原理 

關鍵詞 ; 『黃帝內經』, 發生論, 陽化氣, 陰成形, 東方生風.

I . 績 論

『黃帝內經』은 韓醫學의 기본원리를 설명하는 

韓醫學의 바이블이라 할 수 있다. 韓醫學은 기본 

적으로 內經을 바탕으로 宇固와 萬物 그리고 A 
體의 生成과 存在原理를 궁구하고, 이를 기반으 

로 A體의 기본적인 生理 病理현상을 궁구하여 

앓斷과 治續에 활용하는 醫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內經에는 이러한 天地A의 發生과 相應原

理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다_!) 

* 交信著者 ; 尹陽烈, 大田大學校 韓醫科大쩔 原典헬k室, 

『素問·寶命全形論』에서는 “天地合氣 命티A”2) 

이라고 A間을 정의하고 있다. 인간이라는 존재 

는 天氣와 地氣가 合해진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 

러므로 인간의 궁극적인 설체는 天地의 氣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비단 인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만불의 발생도 이와 같은 원리로 되 

어 있다. 또한 萬物의 生成原理 역시 素問 至윌 

要大論에서는 “本乎天者 天之氣也 本乎地者 地之

氣也 天地合氣 六節分而萬物化生옷”라고 하고, 「

天元紀大論」에서는 “在天寫氣 在地成形 形氣相感

而化生萬物옷”3)라고 하니 A間과 萬物의 生成이 

042) 280 떼1, yooncy@dju.ac.kr. 38-47. 
1) 羅昌洙외 17인, 한의학총강, 서울, 의성당, 때1년, pp. 2) 꿇秉哲, 體內經讀解, 서울, 성보사, 2rxxl년, p,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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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地合氣, 形氣相感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韓醫學에서는 A與天地相應也4)라 하 

여 宇옮自然의 理致와 A間과 萬物의 생성변화 

원리가 서로 연관 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A間의 &흉%￥ 發生 原理 역시 天地A

相應의 原理에 부합하여 生成되었음을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이러한 天地相應의 原理에 의해 A 

體의 府이 生成됨을 설명하는 그 구체적인 句節

이 『黃帝內經』의 「陰陽應象大論」과 「五運行大論

」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醒 醒生)Jf )Jf生節 節生

心 )Jf主目”‘

著者는 이 文章을 “府의 發生論”을 의미하는 

문장이라규정한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A體의 )Jf이 어떠한 원리 

에서 발생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문장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天地의 發生과 五味의 결합으로 

인체의 )Jf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府의 發生에서부터 府主風, )Jf屬

木, )Jf藏血, 맑主節, )Jf開嚴於目 등등의 )Jf의 독 

특한 생리적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府의 發生과 生理현상에 대해 

궁구하자고 한다. 

땀의 發生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韓醫學적인 

A間觀이 어떠한 원리에서 형성되어지며,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봐의 本質이 무엇이고, 또한 府

의 生理와 病理에 대해 그 본질적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는 기초원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府의 발생원리인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醒 嚴生那

)Jf生節 節生心 )Jf主目에 대해서 정확하게 解釋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의학계의 실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歷代의 內經 註釋家들이 이 

문장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문장 

의 본질적인 의미전달에서 여러 가지 풀지 못한 

문제들이나 단순한 五行配屬에 의해 설명하는 정 

도로 풀이하고 었다. 王永의 註釋에서부터 현대 

의 주석가들에 이르기까지 천년이 훨씬 지나도록 

3) 裵秉哲, 黃帝內經讀解, 서울, 성보사, 2〔뼈년, p. 401. 
4) 꿇秉哲, 黃帝內經讀解, 서울, 성보사, 2뼈년, p‘ η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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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장의 해석은 기본적인 표현볍익 이해도 이 

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며, 본질적인 天地A 相應

의 원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올 발견 

할 수 있었다. A體의 府의 生成原理를 이해하는 

것은 A間의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이해하는 基題

가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일이고, 생리현 

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병리현상을 상 

세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은 당연한 理致인 것이 

다. 하지만 韓醫學의 基폈흉敎材와 內經의 解說書

동에서도 府의 發生원리와 생리원리에 대한 명확 

한 解釋이나 說明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著者는 이제 韓醫學의 A體 生理의 기 

본적인 府의 發生原理와 생리적 특성을 宇寅生成

의 原理에 의한 易學적인 本質과 天地A相應에 

따른 萬物의 生없原理를 통해 이를 밝혀보고자 

한다. 또한 역대 주석들의 잘못된 해석에 대해 

私心 없는 비판을 하여 수 천 년 동안 베일 속에 

묻혀있던 한의학의 빠의 發生頂理와 생리현상의 

특성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II. 本論

1. 기존 內經의 註釋書에 언급된 府의 發

生論에 대한註釋정리 

1) 居代의 王永의 r黃帝內經素問』5) ; [王注]라 한다. 

2) 明代의 馬時의 r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6) ; [馬注]

라한다. 

3) 明代의 吳昆의 『黃帝內經素問吳註』7) ; [吳注]라 

한다, 

4) 明代의 張介實의 『類經』8) ;[類經]이라 한다. 

5) 윤창렬외 2명,黃帝內經素問 王끼k注(上,下), 대전, 주민출 
판사, 뻐3년, 陰陽應象大論篇의 인용은 上卷 pp. 

108 llO까지이며, 五連行大論篇의 인용은 下卷 pp. 
41 43까지이다. 

6) 馬時, 新編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서울, 대성문화사, 
1994년, 陰陽應象大論篇의 인용은 p. 41이며, 五運行大論
篇의 인용은 pp. 428-429까지이다 

7) 吳昆. 黃帝內經素問 吳1l註‘ 서울, 금영출판사, 1980년, 
陰陽應象大論篇의 인용은 p. 46이며, 五運行大論篇의 인 
용은 pp. 딩0-541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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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淸代의 張志碼의 『素問集注』9) ; [張註]라 한다. 

6) 淸代의 高世抗의 『黃帝內經素問直解』10) ; [直解]

라한다. 

7) 淸代의 挑止魔의 『素問짧랩觸』11) ; [節解]라 한다. 

8) 淸代의 黃元뼈의 『素問戀、解』12) ; [縣解]라 한다. 

9) 淸代의 陳修園의 『靈素集注節要』13) ; [節要]라 한 

다. 

10) 現代의 方흙中의 r黃帝內經素間運氣七篇講解』14)

; [講解]라 한다 

-.J}f의 發生論에 대한 각 각의 註釋은 한 문장 

씩 인용해야 하는 관계로 번잡할 수 있으므로 인 

용된 문장에 대한 註釋을 전체적으로 언급하였 

다. 

-.순서는 홈代의 王永에서부터 現代의 方藥中

에 이르기까지 주요 內經의 註釋家들을 時代別로 

註釋의 순서를 정리하였다, 

1)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醒 醒生8꾸 J}f生節 §% 
生心맑主텀 

(1) 「陰陽應象大論」

@東方生風

[王注] 陽氣上觸 散寫風也 風者 天之號令 風寫

敎始故生自東方

陽氣가 위로 떠서 흩어져 바람이 된다. 바람은 

8) 眼介줬, 쫓'.!Lf,쪼(」=), 서울, 대성문화사, 1없9년, F효陽應象大 
論篇의 인용은 p. 49이고, 五運行大論篇의 인용은 p. 52 
이다. 

9) 꿇농겨뭘 월帝內經素問集注, 상해, 상해과학기술출판사, 
1991년, 陰陽應象大論篇의 인용은 p,22이며, 五運行大論
篇의 인용은 p. 껑4이다 

10) 高世抗, 黃帝內經素問直解, 중국, 하남과학기술출판사, 
1982년, 陰陽應象大論篇의 인용은 p,41이며, 五運行太論
篇의 인용은 pp. 4η-478까지이다. 

11) 挑止짧, 素問經注節解, 중국, 인민위생출판사, 1983년, 
陰陽應象大論篇의 인용은 p. 26이며,五運行大論篇의 인 
용은 p 226이다. 

12) 黃元빼, 黃元빼醫學全書 中 素問縣解, 중국, 중국중의약 
출판사, 1996년, 陰陽應象大論篇의 인용은 p. 22이며, 五
運行大論篇의 인용은 p. 156이다 .. 

13) 陳修園, 靈素集注節要, 중국, 新文밸출판공사, 중회-67년, 
陰陽應象大論篇의 인용은 p. 짧이다. 

14) 方흙中, 윌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 중국, 인민위생출판 
사, 1984년, 五週↑f大論篇의 인용은 p‘ 71이다 

『黃帝內經』에서 J}f의 發生과 生理에 대한 考察

하늘이 號令하는 데에 바람이 敎의 시작이 된다. 

그래서 東方에서 生한다. 

[馬注] 東方主春 陽氣t升 故東方生風

[吳注] 風者 天之號令 風馬敎始 故生自東方.

[類經] 風者 天地之陽氣 東者 日升之陽方 故陽

生於春 春王於東而東方生風.

[張註] 風乃東方 春生之氣 故主生風

[直解] 風乃東方 春生之天氣也.

[節解] 風품敎始 故生엄東方. 

[縣解] 在天寫風

[節要] 風乃東方 春生之氣.

@風生木

[王注] 風鼓木榮 則風生木也.

바람이 나무를 고동시켜 번영하게 하니 바람 

이 나무를 生하는 것이다. 

[馬注] 風鼓則木榮 故風生木也.

[吳注] 風鼓則木榮.

[類經] 風動則木榮也

[張註] 寅gp屬木 春氣之所生也.

[直解] 五行五味之歸於地也.

[節解] 風鼓木榮.

[縣解] 在地馬木.

[節要] 寅gp屬木 春氣之所生也

@木生醒

[王注] 凡物之味醒者 皆木氣之所生也 尙書洪範

日曲直作醒

醒味를 가진 물건은 모두 木氣에서 나온 것이다. 

『尙書洪範』에 曲直은 醒味를 만든다고 하였다. 

[馬注] 木之性 曲直作醒 故木生醒.

[吳注] 諸味入木變而鳥醒, 尙書曲直作醒.

[類經] 洪範日 木日曲直 曲直作醒 故凡物之味

醒者皆木氣之所化

[張註] 地之五行 生陰之五味

[直解] 五行五味之歸於地也.

[節解] 按; 洪範티· “曲直f魔” 謂醒味木氣/i}f發化

[節要] 地之五行 生陰之五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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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醒生llf [節要] 節之精氣 生心. 內之五職 合五行之氣 而

[王注] 生 謂生長也 凡味之醒者 皆先生長於llf 自相資生也.

生은 生長시킨다는 말이다. 醒味는 모두 먼저 

딴을 生長시킨다. @ 맑主目 

[馬注l A身之봐屬木 木性屬醒 故醒生llf. [王注] 目見日 明 類齊同也‘

[吳注] 嚴味養府 눈은 밝음을 볼 수 있으니 서로 닮았다. 

[類經] 醒先入府也 [馬注] 目者 府之嚴 故llf主目

[張註] 陰之所生 本在五味 故醒生府 此言內之 [吳注] 府主色 目司色 故봐主目. 

五藏 外之觸骨皮肉 皆攻受四時五行之氣味而相生 [類經] 目 者 봐之官也. 

故티 外內之應 皆有表훌也. [張註] llf氣通於目 那和則目能辦五色 故B鳥llf

[直解] llf者 A之藏, 所主.

[節解] 生鳥生長也. [直解] A有五藏 而五職各有所主 故府主目‘

[縣解] 在A薦府, R꾸者, A之風木也.

[節要] 陰之所生 本在五味.

(5) llf生觸

[王注] llf之精氣 生養節也.

llf의 精氣는 蘇을 生養시킨다. 

[馬注] 諸嚴者 皆屬於llf 故llf主敬.

[吳注] llf之精 養節‘

[類經] llf主節也,

[張註] 딴之精氣 生節.

[直解] 節者 A之體‘ 五騙五體之屬於Ai:i1. 
[節解] R꾸之精氣 生養節也.

[節要] 府之精氣 生養節

@節生心

[王注] 陰陽書日 木生火 然llf之木氣 內養觸E

乃生,i:,,也.

陰陽書에 木生火라고 하였다. 밤의 木氣가 안 

으로 觸을 모두 기르며 心을 生한다. 

[馬注] 木主生火 故蘇生心

[吳注] 木生火也.

I類經] 木生火也.

[張註] 節之精氣 生心. 內之五職 合五行之氣 而

自相資生也.

[直解] A有五體 而五體復有所生 故節生心.

[節解] 木生火之意.

[縣解] 木生火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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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f. 
[節解] 五藏之精 皆上注於目 而薦之主者 則堆

[節要] llf氣通於텀 府和則B能辦五色옷. 

(2) 五運行大論篇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嚴 醒生llf”

@東方生風

[王注] 東者 日之初, 風훔 敎之始, 天之使也. 所

以發號施令 故生냄東方也. 景覆山톱 蒼埈際合 崔

삼若一 嚴빼之風也 黃白톱埈 曉空如챙 獨見天棄

川澤之風也 加以黃黑白埈承下 山澤之益風也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고, 風은 가르침의 시작 

이고 하늘의 사신이니 號令을 시행한다. 그래서 

東方에서 생겨난다. 날은 개었는데 산은 어둡고 

푸른 티끌이 하늘가에 모여 벼랑과 계곡에 자욱 

한 것은 바위와 동굴의 바람이다. 黃色과 白色의 

티끌로 어두워 저녁 하늘이 黃白色으로 사방에 

담장을 이루고 하늘만이 보이는 것은 하천과 연 

못의 바람이다. 여기에다가 黃色 黑色 白色의 먼 

지가 더해 아래에서 承하는 것은 산과 연못의 맹 

렬한바람이다. 

[馬注] 東方生風者 天六入之 風居東方 地體中

寫生 生之始也 멈風而生木醒빠節心롯. 

凡東方性用德化政令之類 皆本乎風而內合A之

R꾸氣者也. 故8꾸居左 象風之生於東 觸馬屆{명 象風

之動也.15)

15) 馬時의 이 註擇은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짧 짧生IJf IJ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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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注] 此原東方生生之理明 此者 可以治府可以

治J心,16)

[類經] 此東方之生化也.

[張註] 五方生天之五氣 五氣生地之五行 五行生

五味而生五職 五職生外合之五體. 蓋A乘天地五方

之氣味而生成者也,17)

[直解] 此下皆申明 六氣合於A身 而化生萬物之

意 文同 <陰陽應象大論> 解在本篇18)

[節解] 東者 日之初, 風者 敎之始, 天之使也. 所

以發號施令 故生自東方也.

[縣解] 在天寫風, 玄生神也.

[講解] 本節首先確定方位是東方, 東方多風, 因

此便把風與東方聯系起來歸鳥-類. 這就是頂文所

謂的 “東方生風”.

본 절이 먼저 확정한 방위는 동방인데, 동방은 

바람이 많다. 그리하여 바람과 동방을 같이 연계 

하여 같은 류로 귀속시켰다. 이것이 원문에서 말 

한 “東方生風” 이다. 

@風生木

[王注] 陽升風鼓 草木數榮 故티風生木也 此和

氣之生化也 若風氣施化 則顆#易數折 其寫變極 則

木技草除也 運乘丁J)p丁표丁갖丁西丁未丁E之歲 

則風化不足 若乘王申王午王辰王申王子王벚之歲 

則風化有餘於萬物也.

陽氣가 오르고 바람이 고동하변 초목이 번영 

하므로 바람은 나무를 生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和氣가 生化한 것이다. 風氣가 施化하면 바람이 

흩날리고 터지고 쪼개지며, 변화가 심하면 나무 

가 뽑히고 풀이 없어진다. 운이 丁째, 丁표, 丁갖, 

丁西, 丁未, 丁E가 되면 風化가 不足하고, 王申,

王午, 王辰, 王申, 王子, 王成이 되면 風化가 萬物

에 有餘하게 된다. 

生1i!i 細生ιL、에 대한 전체적인 주석을 인용한 것이다. 
16) 뀔主의 이 注釋은 t記 文章 전체에 대한 注繹을 인용 
한것이다 

17) 꿇높A염의 이 註擇은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醒 醒生R
llt生1i!i 節生·G、에 대한 전체적인 주석을 인용한 것이다. 

18) 직해의 이 注釋은 문장 전처l에 대한 注釋을 인용한 것 
이다 

r黃帝內經』에서 빠의 發生과 生理에 대한 考察

[節解] 陽升風鼓 草木數榮 故日風生木也.

[縣解] 在地烏木.

[講解] 由子植物的뼈흉生長與風密切相關, 因此

便又把風與木聯系起來歸馬-類, 這就是原文所謂

的 “風生木”.

식물의 맹아생장은 바람과 밀접한 상관이 있 

기 때문에 이로 인해 또한 바람과 나무를 같은 

분류로 귀속시켰다. 이것이 원문에서 말한 “風生

木”이다. 

@木生醒

[王注] 萬物味醒者 皆始自木氣之生化也.

醒味를 가진 것은 모두 木氣에서 生化한다. 

[縣解] 其味寫醒, 化生五味也.

[講解] 由子植物生長出來的果實多有醒味, 因此

便又把木與醒聯系起來歸馬-類, 這就是原文所謂

的 “木生醒”.

식물에서 나는 과실은 대부분 신맛이 나는데, 

이로 인하여 또한 나무와 신맛을 연계하여 같은 

분류로 귀속시켰다. 이것이 원문에서 말한 “木生

醒”이다. 

@醒生府

[王注] 醒味入몹 生養於Jlfl藏.

醒味가 몹로 들어가변 Jjf을 生養한다. 

[節解] 醒味入몹 生養於R꾸藏. 

[縣解] 在職寫Jlf, A之合子風木也.

[講解] 由千醒味根據中醫臨皮經驗又與藏象學說

中的맑密切相關, Jjf病常表現烏反醒, 喜醒, 治擔

Jjf病的藥物常鳥醒味, 因此便又把醒與Jjf聯系起

來歸寫-類, 這就是頂文中所謂的 “醒生府”

醒味는 또한 중의임상경험에 근거로 장상학설 

중의 간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간병 

은 통상 反醒, 喜醒으로 표현되고, 간병을 치료하 

는 약불은 통상 醒味이므로, 이로 인해서 醒과 

府을 연계하여 하나의 류로 귀속시켰다. 이것이 

원문에서 말한 “醒生맑”이다. 

® Jjf生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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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注] 嚴味入府 自府職布化 生成於節R莫也.

醒味가 府으로 들어가 府에서 퍼지변 JVj體을 

生成한다. 

[馬注] 節鳥屆뼈 象風之動也.

[節解] 醒味入)jf 딩m藏布化 生成於節體也.

[講解] 由千在臨皮觀察中 發現A體五藏中的)jf

又常與五體中的節密切相關, )jf有病常可表現寫抱

急훨蠻或뾰體屆뼈不flJ, 節病常是)jf病的外在表現

因此便又把府與節聯系起來,歸馬-類,這就是頂文

中所謂的 “)jf生觸”.

@節生心

[王注] 醒氣榮養 節願畢E 自觸流化乃入於心.

醒氣가 營養하여 節體이 끝나면 節에서 흘러 

나와心으로 들어간다. 

也

[吳注] 此者 可以治府可以治心.

[類經] 明此者 可以治府補心.

[節解] )jf主節而生血 心主血而生於府 是X尤觸生

[戀解] 是其於萬物之生火也,19)

[講解] 由子在臨皮觀察中發現)jf與心之間, )jf對

心有資生助長的作用, 在治驚上補)jf也就可以補心,

因此便又把府與心關系起來, 這就是原文中所謂的

‘‘맑生節”. 

2. Jjf의 發生論에 대한 註繹들의 考察과 

批判.

府의 發生論에 대한 歷代의 註家들의 註釋을 

考察하기 전에 딴의 發生論을 언급한 內經의 陰

陽應象大論파 五運行大論의 黃帝와 ~皮伯의 문답 

중, 黃帝가 무엇을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인지 

그 진의를 먼저 이해하도록 하자. 

陰陽應象大論篇의 原文의 질문을 살펴보자. 

帝日 奈閒上古聖A 論理A形 列別鐵府 端絡經

8따 會通六合 各從其經 氣슛所發 各有處名 혔용屬 

骨 皆有所起 分部遊從 各有條理 四時陰陽 盡有經

19) 빵뺑의 이 주석은 風生木 木生醒, 醒生llf, llf生節, 1$生
,c,、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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紀 外內之應 皆有表養 其信然乎?

황제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듣컨대 上古時代의 

聖A께서는 사람의 形體를 論理하심에, 장부를 

列別하며, 經服을 端絡짓고, 六合을 會通하며, 그 

經을 쫓음에, 氣大이 발하는 곳에 각기 處名이 

있고 짧갑과 屬骨에 모두 일어나는 곳이 있으며, 

分部가 遊하고 從함에 각기 條理가 있으며, 四時

陰陽에 모두 經紀가 었으며, 內外가 應함에 모두 

表養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참으로 그러한지 

요?20) 

五運行大論篇에 있는 原、文의 질문을 보자. 

帝티; 寒暑;操폈風火 在A合之奈何 其於萬物何

以生f~?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寒暑操i혈風火를 A에 

있어서 合함은 어떻게 하며, 그것이 萬物에 있어 

서는 어떻게 化生하는지요?21) 

이 두 질문의 핵심은 A間의 形뾰와 R藏R府, 經

絡등의 發生과 作用이 天地의 四時陰陽五行六氣

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느냐하는 것을 묻고 있 

는 것이라 볼 수 았다 즉 天地와 A이 어떤 연 

관성을 가지느냐하는 것을 黃帝가 묻고 있는 내 

용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A體의 )jf의 짧 

生에 초점을 두어 본다면, 인간의 府이 어떻게 

天地로부터 생겨날 수 있었느냐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라볼수 있다, 

그러므로 이 질문에 대한 ~皮伯의 대답은 당연 

이 宇寅와 天地의 發生頂理로부터 A體의 )jf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 

므로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嚴 醒生)jf은 宇寅의 

발생원리와 天地의 발생과 변화원리를 설명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A體의 府이 어떤 원리로부터 

만들어졌느냐를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보아야 정 

당한 것이다. 인체의 )jf이 만들어지는 원리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어떻게 생성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 

므로 이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는 天地와 A間의 

20) 李慶雨, 황제내경소문1, 서울, 여강출판사, 2000년, p. 

176. 
21) 李慶雨, 황제내경소문4, 서울, 여강출판사, 2뼈년,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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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生이라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陰陽應象大論의 ~皮伯의 답변을 보면 天

地A의 相應관계를 설명하고자 한 뼈伯의 노력이 

보인다. 그 중 東方生風에 대한 映伯의 답변 부 

분을 보면서 이러한 표현들을 살펴보자. 

~皮伯對日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醒 醒生Jlf Jlf 
生節 廠生心 딴主目 其在天寫玄 在A鳥道 在地鳥

化 化生五味 道生智 玄生神 神在天寫風. 在地寫木

在體寫節 在職馬Jlf 在色馬蒼 在音鳥角 在聲馬呼

在變動馬握 在嚴馬目 在味薦醒 在志鳥愁 뿐‘傷Jlf 

悲勝愁 風傷節 ;爆勝風 醒傷節 辛勝醒.잉) 

n皮伯은 우선 인체의 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가를 설명하고 있다. 

즉, 府의 發生이 氣運의 시작이 나타나는 東方

에서부터 六氣의 風과 五行의 木의 변화를 거치 

게 되며, 이것이 醒味라는 收數氣運을 받아서 형 

성된 것이 府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였다. 이러한 

府의 특성으로 인해 蘇과 心, 텀과의 연계성을 

가지면서 인체를 구성하고 기본적인 生理作用을 

진행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n皮伯은 이러 

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其在天篇玄

在A寫道 在地鳥化 化生五味 道生智 玄生神.” 둥 

의 문장을 첨가하여 天地A物의 변화를 재차 언 

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東方生風이나 風生木 木生醒 醒

生府의 해석은 단순히 “동쪽방향에서 바람이 생 

겨난다.”거나 “바람이 불변 나무가 무성하게 자란 

다.”라는 해석이나 “나무는 醒味가 많이 나타난 

다.”거나 “醒味가 땀을 생겨나게 한다.”는 식의 

해석은 모두 본질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한 해석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內經의 표현방식이 일상적인 사건의 표 

현이 아니라 詩的 표현임을 인식하는 것도 五職

의 發生論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무엇보다도 중 

요한 일임을 알아야 한다. 

즉, 東方生風으로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표현법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東方生風 風生木 木

22) 裵秉哲, 黃帝內經讀解, 서울, 성보사, 2(XX)년,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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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嚴 醒生Jlf과 같은 표현을 분석해 본다면, 이는 

直웹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隱뺨法이라는 표 

현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유와 직 

유법에 대해 잠시 살펴본다면, “그녀는 장미처럼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직유법에 해당되며, “그녀 

는 장미다.”라는 표현은 은유법에 해당되는 표현 

이다. 

틀림없이 그녀라는 사람은 장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탈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욱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은유법의 특정이다. 하지만 

그녀가 장미라는 표현을 사실적 표현이라고 생각 

한다면 사람이 장미가 되어버리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 

東方生風 역시 隱n兪的 表現이다. 

동쪽에서 바람이 생겨난다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 평범한 자연계의 한 현상으로 보일 수도 았 

다. 하지만 바람은 동쪽에서만 부는 것이 아니다. 

여름에는 남쪽에서 불기 때문에 南方生風이 되는 

것이고, 겨울에는 북쪽에서 불기 때문에 北方生

風이라는 표현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內經的 표현에는 이러한 구절이 없다. 오 

로지 東方生風만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사실적 현상을 표현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주의 발생원리를 표현하기 위한 詩的인 

표현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사실적 현상이라고 집착 

하여 해석을 한 모든 註家들은 본질적인 접근을 

놓치고 있음을 알 수 었다. 실재로 대부분의 註

釋家들은 ”風生木“이라는 구절의 해석을 “바람이 

불면 나무가 잘 자란다.”는 식으로 해석을 붙이고 

있다. 이는 은유적 표현을 사실적 현상으로 이해 

하는데서 오는 유치함이라 할 수 있다. 즉, “그녀 

는 장미다.”라는 문구를 해석하는데 역대 주가들 

은 그녀가 실제 장미와 같은 존재로 파악하고 있 

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녀는 장미일 수 없다. 다 

만 그녀가 장미라고 표현한 그 의미는 그녀의 아 

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그녀가 붉 

은 옷을 자주 입었는지, 아니면 그녀가 웃는 웃 

음이 장미처럼 화사했는지, 그녀라는 여인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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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향기가 나고 있었는지 등등 그녀가 장미라는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와 장미의 의미상 

연결고리를 찾아야 정확하게 이해되는 것이라 할 

수었다. 

그런 의미에서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醒 醒生

府의 해석을 위해서는 東方, 風 木, 醒, Jlf에 공통 

적으로 흐르는 본질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는 것 

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註釋家들의 

註釋을 문장별로 고찰해보도록 하자 

1)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醒 醒生Jlf의 註釋에 

대해서 

(1) 東方生風의 註釋에 대해서 

일단 東方에 대한 역대주가들의 의견을 살펴 

보자. 

王注에서는 “東者 日之初”라고 정의한다. 즉, 

동쪽이란 하루가 시작되는 곳, 해가 처음 나타나 

는 곳, 해가 뜨는 곳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馬注에서는 “東方主春 陽氣上升”이라고 정의한 

다. 이는 東方이라는 方位的 개념을 季節的인 의 

미로 해석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봄은 

陽氣가 上升하는 계절이라는 의미도 더불어 언급 

하고있다. 

類經에서도 역시 “東者 日升之陽方”이라는 王

注의 의미를 따르고 있으며, 여기에 더불어 “故陽

生於春 春王於東”이라 하여 馬注의 의미를 合하 

여 의미를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동쪽 

이란 해가 뜨는 곳으로 陽方이며, 陽氣는 봄에 

생겨나는 것이고, 봄이란 동쪽에서부터 왕성해진 

다고 의미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 밖에 나머지 주석가들은 東方에 대한 의미 

를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리해보면, 東方에 대한 의미는 

@ 하루가 시작되는 곳, 해가 뜨는 곳 

@ 陽氣가上升하는 곳. 

@ 陽氣가 生하는 계절, 春이라 할 수 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를 지닌 東方이 어떻게 

生風하는가에 대한 논리를 風에서 찾아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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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순서일 것이다. 

의미상 그대로 해석해본다면 

CD 하루가 시작되는 곳에서 바람이 생겨난다. 
또는 해가 뜨는 곳에서 바람이 생겨난다. 

@ 陽氣가 上升하는 곳에서 바람이 생겨난다. 

@ 봄에 바람이 생겨난다. 

라는 식의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인다. 

역대 註釋家들의 風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서 東方生風의 전체적인 의미가 정확하게 표현되 

고 있는가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王注에서는 “陽氣t觸 散寫風也. 風者 天之號

令 風寫敎始.”라고 표현하고 였다. 風이란 陽氣가 

J:升하여 흩어지변 風이 되고, 이러한 風은 天의 

號令이니 敎가 시작되는 것이라 설명하고 았다. 

고대인들의 風에 대한 개념은 일단 陽氣가 上升

하여 흘어지는 것으로 하늘의 使톰과 같은 것이 

라고 보고 있는듯하다. 

吳注와 節解 역시 王注의 注에 따르고 았다 

類經에서는 “風者 天地之陽氣”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風이란 하늘과 땅의 陽氣라는 것이다. 

나머지 주석가들은 “風乃東方 春生之氣”로 설명 

하고있다. 

그 밖에 講解에서 “東方多風”이라 하여 “동쪽 

에서 바람이 많이 분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 

만 이는 후대로 내려오면서 진의가 더욱 죄퇴하 

고 유치해지는 것이라 보여 진다. “동쪽에서 바람 

이 많이 분다.”는 현상으로 東方生風한다는 논리 

는 內經의 기본적인 표현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 

족하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 

이다. 

風에 대한 주석들을 정리해 본다면, 

@ 陽氣가 上升하여 흩어진 것이다. 

@ 하늘의 사신 역할을 하는 것이다. 

@ 天地의 陽氣이다. 

@ 봄에 생겨나는 기운이다. 

라고요약할수 있다. 

東方과 風의 개념을 종합하여 역대 의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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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方生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사실 이 문장 전체를 온전하게 해석을 붙이고 있 

는 註家는 類經이 가장 논리성올 가지고 있다고 

보여 진다. 나머지 주석가들은 東方이나 風의 한 

개념을 설명하기에 급급하고, 문장 전체의 정확 

한 설명이나 논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의를 밝 

히지 못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인상을 받게 

된다. 

또한, 張註인 경우에 “五方生天之五氣 五氣生

地之五行 표行生五味而生五藏.”라는 주석과 뺑、解 

의 경우 “在天馬風 在地罵木 在A鳥JJf”이라는 주 

석을 하였지만, 이는 문장전체흐름의 대의는 밝 

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게 

보인다. 왜냐하면 인체의 따의 발생의 정확한 의 

미를 밝혀야만 봐의 본질과 생리적 병리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五氣와 五行과 五味가 

五職을 生한다.”는 것은 정확한 이야기지만 우리 

가 궁극적으로 얄고자하는 것은 왜 東方生風하고 

風生木하고 木生醒하여 醒生8꾸하는냐 하는 근본 

적이고 실재적인 원리얀 것이다. 즉, 왜 南方生風

이라 하지 않으며, 風生火라 하지 않으며, 木生#

이라 하지 않으며, #生府이라 하지 않느냐하는 

등의 명확한 五藏發生原理를 구하고자 함이다. 

하여간, 類經의 주석이 東方生風의 전체적인 

특성을 설명하려고한 구체성을 가지고 있으니 이 

를 살펴보도록 하자. 

“風者 天地之陽氣, 東者 日升之陽方 故陽生於

春 春王於東而東方生風”

風이란 天地의 陽氣이고, 東이란 해가 뜨는 陽

方으로 陽氣는 봄에 생겨나고, 봄은 동쪽에서 왕 

성해지므로 東方生風이라 한다. 

결국 類經의 논리는 東方은 해뜨는 곳으로 陽

氣가 生하는 곳이니, 봄에 陽氣가 생겨나고 風이 

란 天地의 陽氣아니 東方에서 風이 生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주석가들이 궁극적으 

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아마 이런 논리성에 포 

괄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類經의 이러한 논리 

를 가만히 삼펴보면, 東方生風이라는 은유적 표 

현에 있어 그 실체를 “陽氣의 變化”로 보고 있다 

『黃帝內經』에서 府의 發生과 生理에 대한 考察

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동쪽에서 바람이 생긴다 

는 구체적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天地萬

物의 生成 중, 맑의 발생은 “陽氣가 生하는 현상” 

에서부터 시작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 

만 찢흉*쪼의 이러한 논리성은 유감스럽게도 風生木

이라는 문장의 해석에서는 연계성을 상실하고 

“風動則木榮也.”라고 주석을 하고 았다. 즉, “바람 

이 불면 나무가 잘 자란다.”하는 구체적 현상에 

집착하는 오류를 범하고 마는 것이다. 

東方生風에서 “陽氣가 生하는 현상”인 風이 어 

떤 변화 속에서 木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단절되고 마는 것이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대목인 것이다. 風生木에 대한 주석들을 

살펴보변서 논리의 전개가 빗겨나가고 았음을 확 

인해보면 더욱 명확하게 주석의 오류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東方生風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일단 간단하게 언급해 본 

다변, 東方生風이란 우주에서 만물이 만들어질 

때, 無極과 太極 陰陽과 五行 六氣변화를 거치면 

서 A間과 萬物이 生成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 

한 첫 번째 문장인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無極과 太極 陰陽 五行과 六氣가 氣의 運動

과 變化라는 본질적 의미도 이해해야 한다. 하여 

간 東方生風이라는 문장의 의미상 해석은 우주에 

서 “氣가 생겨나는 곳으로부터 氣의 움직임이 나 

타났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東

方”이란 “氣가 생겨나는 곳”이란 의미이고, “風”

이란 “氣의 움직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2) 風生木에 대한 註釋에 대해서. 

風生木에 대한 王注는 “風鼓木榮 則風生木也.”

로 되어있다. 이는 “바람이 고동치면 나무가 잘 

자란다.” 또는 “바람이 불면 나무가 잘 자란다.” 

라는 식의 주석을 달고 있다. 王注의 이러한 견 

해는 馬注 吳注 類經 節解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있다. 그 밖에 張註에서 “寅JJP屬木 春

氣之所生也.”이라는 주석을 달고 있으며 節要도 

같은 주석을 붙이고 있다. “寅째가 木에 속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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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자체가 또 다른 주석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이러한 木이 왜 春氣가 生하는 바인 

가 하는 것이 풀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명 

확하게 木의 개념을 밝혀놓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있다. 

五運行大論篇에 주석에서 王注는 좀더 상세한 

설명을 첨가하고 있다. “陽升風鼓 草木數榮 故티 

風生木也.”라고 되어있다 王注는 “陽氣가 上升하 

여(陽升)”라는 문구를 첨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하지만 이 부분은 風에 대한 이해를 보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木에 대한 변화를 언급한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또, “風氣가 施化하면 

바람이 흩날리고 터지고 쪼개지며, 변화가 섬하 

면 나무가 뽑히고 풀이 없어진다.”는 주석을 첨가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바람이 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체적 현상을 이야기하여 風生木을 설명하 

려 한 것이지만 그 본질적 원리로 본다면 정확한 

표현이라 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 밖에 講解에서는 “식물의 새싹이 생장하는 

것이 바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風生木

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단편 

적인 사실에 집착한 논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봄에 새싹이 자라는 가장 기본 

적인 조건은 바람이 아니라 온도와 습도 그리고 

영양분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약 講

解의 논리대로 하면 風生木이 아니라 熱生木이나 

뭘生木이라는 문장이 더욱 정확하다고 볼 수 있 

는 것이다 역시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이다. 

앞서 東方生風에서 역대 주석가들이 東方의 

의미와 風의 의미를 구별하여 이를 “陽氣가 生하 

는 것”이란 공통의 원리를 추구하였던 반면에 風

生木의 주석에 있어서는 木에 대한 정의를 내리 

지 않고 주석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風

이 天地의 陽氣이고 陽氣가 生하는 것을 風이라 

한다변 이러한 風에 의해서 木은 어떤 다른 변화 

에 속하는가하는 부분을 밝혀야 하지만 유감스럽 

게도 그러한 노력의 흔적은 주석에서 찾아볼 수 

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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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은유적 표현을 사실적 현상으로 해석 

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았는 것이다. “바람 

이 불면 나무가 잘 자란다.”는 것은 王注에서부터 

시작된 어리석음이라 할 수 있다. 후대의 주석가 

역시 風과 木의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함 

으로 인해 王注를 그대로 따르는 어리석음에 동 

참하고 있는 것이다. “春氣之所生”을 木으로 해석 

하고 있지만 이는 風이 “春生之氣”라고 주석한 

것과 같은 의미인데 무엇으로 風과 木의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인가 주석가들은 문장에 집 

착한 나머지 전체적인 대의를 놓치고 있는 것이 

다. 앞서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醒 醒生府이라는 

일련의 흐름은 宇寅의 生成과 A間과 萬物의 創

世原理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한 맥락에서 風이 木으로 변화하는 것은 無

極과 太極 陰陽에서 비롯된 氣의 변화가 六氣와 

五行의 형태로 확대되어가며, 陽化氣하고 陰成形

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생성원리가 도출되는 것임 

을 간과한 탓이라 보여 진다. 즉, 無極에서 시작 

된 氣가 陰氣와 陽氣로 나누어지고 이러한 陰氣

와 陽氣는 陰成形의 과정과 陽化氣의 과정을 동 

시적으로 수행하면서 萬物의 形氣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天華象하고 地成形잉)하는 것이 우주만물 

의 탄생원리인 것이니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醒

醒生맑이란 구절은 우주가 만물을 만들어 낼 氣

의 조짐을 드리우고, 이것이 陰化되는 과정에서 

形뾰가 나타난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문 

장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風生木 이란 구절은 東方生風이 “氣

가 生하는 곳에서부터 氣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라는 의미로 되어 았으므로 “風生木”이란 “氣의 

움직임이 陰化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生氣의 응축 

이 진행되어 形象이 생겨난다.”는 의미로 보아야 

정당한 것이다. 즉, 창조의 과정 속에 있음을 나 

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동쪽방향에서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이 불면 나무가 잘 자란다.” 

는 식의 단면적인 한 현상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였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체적 

23) 裵秉哲, 黃帝內햄讀解, 서울, 성보사, 2〔뼈년, p. 3: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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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흐름을 놓친 탓에 그 다음 문장의 해석 역시 

오류 속을 헤매게 되는 안타까움이 았다. 

(3) 木生嚴의 註釋에 대해서. 

木生醒에 대한 주석들을 살펴보면, 일단 醒味

가 木의 성질에서부터 연유되었다는 것이 공통의 

설명방식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王注에서는 “凡

物之味瓚者 皆木氣之所生也 尙書洪範日ll1l直ff

醒”(醒味를 가진 묻건은 모두 木氣에서 나온 것 

이다 『尙書洪範』에 曲直은 醒味를 만든다)고 하 

였다. 이러한 논리는 다른 주석가들에게도 동일 

하게 표현되는 것이다. 

馬注에서는 木之性 曲直作醒 故木生嚴이라고 

하고, 

吳注에서는 諸味入木變而鳥醒이라고 하고, 

類經에서는 凡物之味醒者 皆木氣之所化라 하고 

節解에서는 휩쫓味木氣所發化라고 표현하고 있다. 

講解에서는 “식물에서 나는 과실은 대부분 신 

맛이 나기 때문에” 木生醒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앞써 風生木에서 木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 

지 못한 탓에 그 연계선상에 있는 변화인 木生醒

의 주석들이 木과 醒을 동일한 속성으로 보고 있 

음을 병확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五行과 五味의 연관성에 대한 이러한 착각으로 

말미암아 한의학의 五職 發生頂理가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 간 결정적인 문제라고 저자는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風이나 木의 속성은 無極과 太極

陰陽에서부터 발생된 氣의 속성으로 본다면 “氣

의 움직임” 또는 “氣가 生겨남”이라고 보아야 한 

다. 다만 風과 木의 차이가 있다면 風에 비해 木

이 좀 더 陰成形에 가까운 변화를 하고 있는 상 

태라는 것뿐이다. 즉, 形象을 갖춘 것이 木의 상 

태라는 것이다. 하지만 醒味는 이러한 風과 木이 

가지는 氣의 속성과는 전혀 다른 원리에 었다는 

것을 역대 주석가들은 놓치고 있다. 왜냐하면 醒

味의 특성은 氣를 收敬하는 작용이 강하다.24) 本

草의 가장 기본적인 표味의 특성을 볼 때, 醒味

는 收敬作用인 것이다. 이는 風과 木의 發生 또 

24) 신민교, 임상본초학, 서울, 영림출판사, 19&'3년, p. 102. 

『黃帝內經』에서 }ff의 發生과 生理에 대한 考察

는 發散의 작용과는 상대성을 가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收敬하는 것과 發散하는 것이 어떻 

게 동일한 氣의 屬性이라고 해석할 수 있단 말인 

가!! 또한 講解에서와 같이 “식볼의 과실이 대부 

분 신맛이 난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이해도가 떨 

어지는 발상이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다. 木

生醒의 醒이 과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 

하기 힘든 일이지만 內經的 표현。! 은유적 표현 

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탓 

에 단편적 현상에 집착하여 주석을 단 것은 어리 

석은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여간 이 문장에 대한 

역대 주석가들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府의 본 

질적인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왜 하필 木生醒이 되어야 하는 것인개 

지금 우리는 東方生風에서부터 醒生}ff에 이트 

기까지 우주가 어떻게 만물을 생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원리를 궁구하고 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無形의 氣에서부터 有形의 萬物을 생성하 

는 과정을 수수께끼 같은 詩語로 표현한 문장의 

의미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다. 東方에서부터 시 

작된 生氣의 운동은 風과 木의 변화를 거치면서 

陰化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形態로 나타나 

지 않는 상태가 六氣와 五行의 상태이다. 그러므 

로 이를 有形의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우 

주창조의 원리 속에 담겨있어야 함은 당연한 일 

이다. 하지만 生氣의 특성을 지닌 萬物을 생성하 

기 위해서 우주는 氣가 上升하고 發散하는 것을 

갈무리해서 형태를 만들어야 하는 임무가 주어지 

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生氣를 收敬하기 위해 

서는 당연히 氣를 收敬하는 힘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醒味의 개입인 것이다. 우주 

의 시작에서부터 이미 氣의 生長化收藏하는 변화 

는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陽化氣하고 陰成形하는 전체의 창조 원리 속에서 

상호 연관성을 가지면서 조합하여 만불을 생성하 

는것이다. 

그러므로 木生醒이란 生氣의 작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有形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氣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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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散을 적당하게 收敢하여 形體를 만드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木生嚴이란 우주 창조의 오묘함을 발견한 聖

賢들의 노래를 담은 아름다운 문장인 것이다. 

(4) 醒生딴의 註釋에 대해서. 

醒生)ff에 대한 역대 주석가들의 대부분의 견 

해는 “醒味가 )ff을 生長시킨다. 또는 滋養시킨 

다.”는 것이다. 王注에서는 嚴生딴의 生의 의미가 

生長이라 하고, 醒味는 모두 먼저 府을 生長시킨 

다(凡味之醒者 皆先生長於)ff)라고 주석을 붙여 

놓았다. 吳注와 類經, 節解등도 같은 맥락의 주석 

을 붙여 놓았다. 나머지 주석들은 쩔찢味와 )ff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다만 “陰之所生

本在五味”라는 대의를 이야기하거나 “在A寫府,

府者, A之風木也.”이라하여 醒生)ff의 의미를 명 

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講解에 

서는 “간병은 통상 反醒, 喜醒으로 표현되고, 간 

병을 치료하는 약불은 통상 醒味이므로”라는 병 

리적 논리로 이를 설명하려고 한 헛된 노력이 보 

이기도 한다. 유감스럽게도 어떤 주석도 府이 왜 

醒味로부터 생겨났는지 구체적 의미를 설명하지 

못하고었다 

醒味에 대한 착각은 木生醒에서 이미 시작되 

었음을 이야기하였다. 醒味는 木의 특성을 가지 

는 것이 아니다. 木은 氣가 生하는 모습이고 醒

味는 氣가 收敬하는 모습이다. 둘의 작용은 서로 

상반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醒味는 그 

본성을 木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역대 모든 주석가들은 木과 醒味가 同類

의 기운으로 보았고 이것이 합쳐진 것을 딴이라 

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府의 발생원리는 

東方에서 시작된 生氣의 운동이 風과 木을 거쳐 

陰化되어 形象을 갖추게 되며, 실재로 形態를 만 

들기 위해서 生氣를 收敬하는 醒味의 도움을 받 

아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딴의 본질적인 

특성은 氣를 生하는 본질적 작용이 觀味로 인해 

적당히 조절되어진 形體인 것이다. 이것이 한의 

학의 府의 發生原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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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의 인간의 정의는 天地合氣 命티A이라 

한다. 天地의 氣가 합쳐져 인간이 생성된다는 것 

이다. 天地의 氣란 우주발생에서 연유된 氣의 운 

동으로 天의 氣와 地의 氣가 合쳐진 것을 의미하 

는 것이고, 在天鳥氣이고 在地成形이니 天氣는 

六氣로 드러나고, 地氣는 표行으로 나타나게 된 

다. 五行과 六氣에서 발생된 氣와 形의 절묘한 

조합이 萬物의 특성을 만들어내고 았으며 이러한 

氣와 形의 조합은 氣의 多少와 形의 盛哀라는 측 

면으로 만물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원리가 되 

는 것이다. 이것이 한의학의 기본적인 발생 원리 

인 것이다. 

땀의 발생 역시 이러한 우주의 기본적인 발생 

원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 

므로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醒 醒生)ff이란 六氣와 

五行 그리고 五味의 절묘한 조화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단면적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만불 

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詩的이 

면서도 구체적인 발생원리를 설명하는 名文 중에 

名文인 것이다. 

3. 맑의 生理에 대한 考察

앞써 딴이 六氣와 五行 그리고 五味의 개업에 

의해 生成되어지는 원리를 살펴보았다. 府은 東

方의 生氣를 받아 風과 木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 

면서 嚴味의 개업으로 인해 $:敬하는 기운으로 

그 형태를 생성,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맨은 그 작용에 있어서는 風과 

木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 生하고 動하고 升하 

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體적인 의미에서는 기운을 收敬하고 財藏하 

는 작용을 동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었다. 이를 기반으로 봐에서 벌어지는 일반적인 

생리작용에 대해 고찰해보도록 하자. 

1) 府藏血

)ff藏血이란 “맘이 血을 뺨藏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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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자. “기초한의학”정)과 “한의학총강”%)에 언급된 

府藏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보도록 하자.긴) 

“)Jf藏血은 「素問·調經論』과 『靈樞·本神』에서 

처음으로 보인다. )Jf藏血의 생리기능은 血波을 

뽑藏하고, 血量을 조절하는 두개의 방변을 포괄 

하고 있다. 府藏血의 본래의 의미는 딴의 血滾R수 

藏과 出血을 방지하는 생리기능을 의미한다. 府

은 體가 陰이고, 用이 陽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반드시 일정한 양의 血波을 저장해야만 비로소 

땀의 陽氣를 制約하여 升動함이 太過하지 않도록 

하여 째和와 條達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統뼈機 

能을유지하게 한다. 

만일 따의 藏血 기능이 감퇴하게 되면, 한 방 

면에서는 那의 용F藏 血滾이 부족하게 되어져서 

那血虛를 일으키거나 혹은 府의 陽氣 升動을 제 

약하지 못하여 )Jf陽上元, )Jf火上잣, )Jf風內動등의 

병리변화를 일으키게 된다.(중략). 

)Jf의 iffir世機能과 藏血 기능간에는 매우 밀접 

한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바로 『血證論』 職服病

機論에서는 “J}f屬木 木氣빼和條達 不致覆i용 則血

服得陽()Jf은 木에 속하며, 木氣가 뼈和하여 條達

되고, 柳覆되지 않으면 血服은 陽通한다)”이라고 

하였다. 府의 m世기능과 藏血기능은 相補相成한 

다 )Jf의 m世기능이 정상이면 氣機가 調陽해져 

血波의 運行이 通達해지는데, 이것은 府의 藏血

과 調節血量하는 기능 활동이 정상적으로 유지되 

는 전제조건이 된다.” 

8꾸藏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가만히 보면, 

인채의 那이라는 조직이 혈액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져 있다. 말 그대로 이 

해한 것이라 판단되어지는 설명방식인 것이다. 

간의 생리현상의 기본적인 작용인 府藏血이 “혈 

액의 저장과 출혈의 방지”라는 것은 어딘가 어색 

한 느낌이 드는 설명방식이라고 저자는 판단한 

25) 배병철, 기초한의학, 서울, 성보사, 1997, pp. 310-312. 
26) 羅昌洙 外17A敎投, 한의학 총강, 서울, 의성당, 2001, 

p낌4 246. 
27) 기초한의학과 한의학총강에 언급된 따械血의 내용은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黃帝內經』에서 )Jf의 發生과 生理에 대한 考察

다. 왜냐하변 딴이라는 조직에서 저장이라는 의 

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주로 음식물에서 얻어지 

는 당분이지 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간에 

는 다량의 혈액이 유입되어 흐트고 있지만 딴에 

서 직접 저장되어지기보다는 혈액이 소통을 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볼 때 )Jf藏血

에 대한 한의학적인 개념은 이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간의 본질을 이해하 

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우선, 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해보자, 

한의학에서 血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 

는 혈액의 의미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음식에서 

만틀어진 영양소라는 의미이다. 心主血이라 할 

때, 혈은 혈액의 순환을 주관한다는 의미이므로 

이는 혈액이라는 개념에 더욱 가깝다고 볼 수 있 

다. 하지만 府藏血이나 牌統血이라는 생리에서 

언급되어지는 血은 혈액의 의미보다는 餘食의 영 

양소이라는 의미가 더욱 강한 것이다. 

血야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생성되는가하는 문 

제를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中魚

는 뿜의 가운데서부터 上魚의 뒤로 나오는데 欲

食의 氣를 받아들이게 하고, 찌꺼기는 내려 보낸 

다. 그리고 진액을 薰薰하여 정미한 것으로 변화 

시켜서 8힘8따으로 올려 보내어 血이 되게 한다.”잃) 

라고 설명하고 었다. 이때에 血은 음식불이 변화 

하여 형성된 영양소의 의미로 사용되어진다고 보 

여 진다. 이를 혈액 순환의 의미로서의 血로 보 

는 것은 의미상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Jf은 藏血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府藏血의 血은 음식물에서 흡수되는 영양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를 저장한다는 것은 陰氣(음 

식의 영양소)를 收敬, 합藏하여 陽氣가 生하게 하 

는 기본적 단계임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자연계에서 J}f의 生成이 風木의 發生하는 기 

운이 醒味의 Jjjc敬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니 陰氣

를 收敬하여 陽氣를 發生하게 하는 것이 )Jf의 본 

질적인 작용인 것이다. 그러므로 陰氣를 충분히 

공급하는 일이 陽氣를 生成하게 하는데 무엇보다 

28) 허준,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1999. pp. 35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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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우선적인 일이므로 음식불을 통한 陰氣의 공 

급과 저장의 역할인 8꾸藏血이라는 기본적인 생리 

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딴이 藏血하는 이유를 부연 설명해야 한다면, 

이는 府의 본질적 생성원리가 氣의 生함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조직이므로, 또한 陰에서부터 

陽이 生하는 것이 風木의 과정이라는 특성과 부 

합하는 현상이니, 陰氣인 음식물을 받아들여 陽

氣를 生하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那의 생성이유와 정확히 일치하는 

생리작용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2) 府主統‘빡 

iBli?世이란 즉, 않通發i世, 陽達, 宣빡의 의인 것 

이다. 이는 生氣方盛하니 陽氣가 發뻐한다는 것 

을 설명하는 간의 기본적인 생리현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jf主陳i世은 )jf이 全身의 氣, 血浪, 律波

등을 缺通, 發t世하여 그 것으로 하여금 陽達 宣

뻐하는 작용이 있음을 의미한다. 간주소설은 먼 

저 주단계의 격치여론에서 보이는데 “主閒藏者

賢也, 司짧i世者 )jf也”라고 하였으나 주씨가 논술 

한 간주소셜은 신주폐장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말 

한 것으로 정액을 소설하는 작용을 가리키는 것 

이었지만, 후세의 의학발전에 비교적 큰 영향을 

끼쳤다. 주로 명대의 韓立齊 張介寶 孫一奎 등이 

이는 )jf의 성질이 條達을 좋아하고 빼覆됨을 싫 

어한다고 생각하였다. 그 이후 더욱 학리적인 발 

전을 하게 되어 府主陳뼈은 氣機, 情志, 牌볍運化 

機能과 관계를 크게 확장시켜나가면서 온전한 개 

념을 형성하게 되었다. 

)jf의 짧i世기능은 )jf의 主升 主動의 생리적인 

특성을 이론적 기초를 하는데 이로 인해 나타나 

는 작용은 1) 調陽氣機 2) 牌멸의 運化기능을 f足

進 3) 調觸情志라고 파악할 수 있다.갱) 

이러한 那의 陳빠作用에 대해 府의 발생학적 

특성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府의 존재 이유는 인체에 필요한 氣를 生成하 

29)羅昌洙 外17A敎投, 한의학 총강, 서울, 의성당, 2001, 
pp. 껑O 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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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함이다. 風木의 기운은 우주의 생성 당시 

氣의 활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氣는 陰에서부터 陽이 生하는 과 

정에서 얻어지는 氣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氣生

於設3이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용t食에서부터 

얻어지는 氣의 발생이 딴의 가장 주된 역할인 것 

으로 파악할수 있다. 

딴藏血이란 )jf의 生氣에 필요한 後天의 水뤘 

之氣를 흡수하는 )jf의 생리적 현상임을 앞 써 살 

펴보았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으로부터 영양 

분을 흡수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氣를 發生시키 

는 나무와 인체의 )jf의 작용은 유사하게 보이는 

것이다. 

딴藏血이 水뤘의 陰氣를 흡수하는 작용을 의 

미하는 것이고, 이는 府의 발생당시 醒味의 개입 

으로 收敢하는 작용을 가지게 되는 특성에서 연 

유된 젓이다. 

그렇다면 딴主陳뺀이라는 작용은 이렇게 얻어 

진 水뤘의 陰氣를 통해 生氣하는 작용을 의미하 

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않뼈이라는 작 

용이 氣의 升降작용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의미하 

는 것이므로 陰氣로부터 陽氣가 生하는 현상인 

것이다. 

那의 藏血, 뾰뼈작용은 陰氣로부터 陽氣를 生

하는 기본적인 대사과정으로 음식의 흡수와 관계 

가 있다. 즉, 陰形을 氣化할 것인가 同化할 것인 

가하는 것은 )jf의 藏血과 統뼈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며, 體什의 분비 역시 이러한 기전에서 牌

뽑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jf의 本性은 風木의 氣이며, 그 形體를 이루는 

원리는 이를 收敬한 敢味의 작용에 의한 것임을 

생각해본다면, 餘食이 牌뽑를 통해 인체로 유업 

되면 이를 氣化하기 쉬운 상태로 消化한 다음, 

醒味의 작용에 의해 府으로 들어가게 되고, 府으 

로 유업된 水뤘의 精氣는 인체에 필요한 生氣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깨끗한 水뤘 

의 유업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깨끗한 陽氣를 

生하게 하는 것도 )jf이 수행해야 하는 직분 중에 

30)허준,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l쨌 p.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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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이니 음식을 解毒하는 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3) 府開嚴於目, 府主節

(1) )Jf開嚴於目.

)Jf과 눈의 관계를 內經의 여러 곳에서 언급하 

고 있다, 그 몇몇 구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素問』 金圖률言論에는 “東方좁色 入通於)Jf 開嚴

於g 藏精於)Jf.”한다하였고, 「靈樞』 經服에서는 

“)Jf, 足廠陰之8따 t實隔, 布臨助, 個P옳嘴之後 上

入趙觀 連目系”라 하였다. 

이 문장을 보면 東方의 좁色의 기운이 )Jf을 

형성하고, )Jf으로부터 발생되는 기운으로 인해 

눈의 작용이 비롯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눈의 

구조적인 발생에 있어서는 府뿐만 아니라 五購六

服의 精氣가 모두 개업된다는 설명도 었으니 『靈

樞·大感』에서 “五騙六服의 精氣는 모두 눈으로 

모여 사물을 보는 작용을 한다. 이들 精氣는 눈 

의 오목한 곳에 모여들어 눈동자를 형성하는데, 

骨의 精은 眼孔이 되고, 節의 精은 검은자위가 

되며, 血의 精은 血服이 되고, 氣의 精은 흰자위 

가 되며, IDL肉의 精은 눈꺼풀이 되고, 節骨血服의 

精氣를 포괄한 것과 經服이 합쳐져 目系를 형성 

한다. 目系는 상부의 腦에 속하며 뒤쪽의 項部로 

나온다.”라고 하였고, 『素問·표藏生成論』에서는 

“諸服者 皆屬於目.”이라 하였다.3ll 

이를 종합해서 본다변 府만이 눈과 연관을 맺 

는 것은 아니라고 파악된다. 오체의 구성은 모든 

장부의 기혈이 동시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오장의 정 

기가 미치는 영향의 강약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 

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다만 )Jf이란 生氣의 시작 

이니 氣가 生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陰에서 

陽을 生하는 象이므로, 하루의 음양으로 이를 이 

야기하면 밤이 음이고 일출하여 양기가 생하여 

아침이 되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인체의 활동이 

시작되는 것이니 이는 생기의 활동이라는 측면으 

31) 羅昌洙 外17A敎授, 한의학 총강, 서울, 의성당, 2001, 
pp. 249-250. 

r黃帝內經』에서 )Jf의 發生과 生理에 대한 考察

로 간과 목이 동일한 기의 속성을 가진다고 파악 

할수도 있는 것이다‘ 

(2) 府主節

인체의 觸의 운동은 府血의 滋養에 의지한다. 

府血이 충족되면 節이 그 滋養함을 얻어서 이에 

활발하게 수축과 이완운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r素問·經R協I)論』에는 “食氣入몹 散精於IJf

~氣於節”이라 하였고, 『靈樞·九鐵』에는 “8꾸主節” 

이라 하였고, r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Jf生

節”이라 하였고, r素問·平A氣象論』에는 “)Jf藏節

願之氣也”라고32) 하였는데 이는 모두 節의 운동 

이 8꾸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문장틀 

인 것이다. 

五行의 木은 氣의 生하고 動하는 것을 의미하 

는 것으로 자연계에서 陰으로부터 陽氣가 生動하 

는 모든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인체의 활동에 

있어서도 節은 주도적으로 인체의 움직임을 주관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는 내부로부터 氣血의 

영양공급을 받아 생동하는 형상이니 )Jf과 節은 同

-한 氣의 속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III. 結論

1. 『黃帝內*핍의 「陰陽應象大論」과 「五運行大論」에 

언급된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醒 醒生)Jf”의 文章

은 )Jf의 發生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2. 역대 주석가들의 주석은 五職發生論에 대한 명확 

한 논리전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주석들은 六氣와 五行의 變

化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五

行과 五味의 관계를 同類의 氣運으로 해석함으로 

서 五職의 본질적인 발생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하 

지 못하고 있었다. 

32) 羅昌洙 外17A敎줬, 한의학 총강, 서울, 의성당, 2001, 
p. 갱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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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醒 짧生府”의 해석은 “氣가 

生하는 곳으로부터 生氣의 氣象이 나타나게 되고, 

生氣의 氣象은 陰化되어 生氣의 形象을 생겨나게 

하며, 生氣는 收敢하는 醒味를 받게 되니, 風과 木

과 醒味이 合하여 府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라 

고 파악하는 것이 빠의 발생적 특징을 정확히 해 

석한것이라볼수 있다. 

4. 木은 生氣하나 醒味는 收敬하니 이 둘은 同類의 

기운이 아니며 이를 동일한 五行의 특성으로 파악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역대 주 

석가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이트기까지 五行과 

五味 배속의 관계가 병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았 

음을 알수 있었다 

5. 府藏血은 )Jf의 발생학적 특성 중 醒生)Jf 하는 것 

으로 飯食으로부터 공급되는 陰形으로부터 陽氣를 

生動하기 위해 나타나는 생리 현상으로 府이 血을 

저장한다함은 水設之氣를 醒味의 작용으로 받아들 

이는 작용으로 볼 수 있다. 

6. 府主陳뼈의 생리는 府의 본질적 작용으로서 맑藏 

血을 통해 흡수된 水뤘으로부터 비로소 生氣하는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Jf의 

발생 과정 중 그 本體가 風木의 특성을 가지고 있 

는 생리작용이라 할 수 있다. 

7. 府開觀於텀이나 맑主節은 )Jf의 특성이 陰에서부터 

陽이 生하는 특성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현상이나 인체의 움 

직임은 節에서부터 비롯되는 현상들은 風木과 동 

일한 氣象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8. )Jf의 發生論은 A間의 生成이 天地의 調合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天의 六氣와 

地의 五行과 여기에 五味의 개입으로 A間이 生成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으니 인간은 天地合氣命日A

이라 하는 것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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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府의 發生原理는 無極 太極 陰陽을 거치면서 生成

된 六氣와 五行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설명 

하고 있으며, 이는 陽化氣하고 陰成形하는 과정으 

로서 宇富 萬物과 A間이 生成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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